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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의 성장, 이제는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로…

중심상권 개발에 세종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곽효정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지역경

제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장기간 정체된 중심상권 개발에 세종시가 적

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소속 공무원 약

1만 명의 세종 이전이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과 가족의 정착과 지역 내 소비 여

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성동의 약 6만 2천㎡ 규모 상업용지가 10여 년간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2025년 세종시민의 총소비액 약 7조 278억원 가운데

역외소비가 66.5%에 달하고, 대전에서 발생한 소비만 약 7,45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역외소비율을 백화점 부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다. 하지만 시민의 소비는 지역에 머물러야 하고, 외지인이 찾아오는

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며 국회세종의

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만으로 지역경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 의원은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유통기업 투자유치 ▲백화점 유치와 기존 상권 공실

대응을 위한 전담 TF 가동 ▲중심상권 개발과 세종시 중장기 발전전

략의 연계를 제언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은 세종의 중심상권을

되살릴 골든타임”이라며 “행정수도의 성장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가 과감한 결단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